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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22호
	설명절 나들이, 보험들고 떠나세요…!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 가능

- 차량 렌트시 렌터카 ‘자차보험’은 별도로 반드시 들어야…!

- 대인사고는 반드시 ‘신고’하고, 긴급출동, 무상점검 서비스 적극 활용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설명정 연휴기간중 교통사고 가 많이 나나, 무보험으로 보험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를 체크하고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에 체크해야 하는 보험 >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 가입 ◇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

   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 렌트카 ‘자기차량담보특약’ 가입 ◇

렌터카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부가가 아니라 선택특약(1일 4~5만원정도)으로, 렌트비용이외에 추가부담으로 생각해 특약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렌터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명절기분을 망칠 우려가 크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사 례 >
서울에 사는 조씨(남, 25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중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였다. 휴가도중 빙판에 미끌어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뒷차가 추돌하여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나와 차를 폐차하였다. 추돌차량도 연령한정특약으로 연령에 미달하여 무보험 차량이었고, 조씨도 차량렌트시 ‘자차담보’를 선택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되었다. 중고 차량가격에 대해 렌터카 회사와 다투고 본인과 추돌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 때문에 다투어 사고후 2개월이 지나도 사고처리를 못하고 있다. 
· 이에 더하여 출발 전에는 교통사고에 밀 대비하여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준비하고, 반드시 타이어의 공기압, 브레이크, 전조등,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만일 대인교통 사고가 발생시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도 있고 과실비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에 가려는 마음 때문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이 많고,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전 좌석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운전은 필수’,’음주운전은 금지’라며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페이지 1 / 3

